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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제78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23.4.15.)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

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신 정진석 교수님(강원대학교 국

어교육과)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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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21년 7월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코로

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이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 건강과 사회성, 신체 건강 악화도 우려

된다는 점, 일상의 복원을 넘어 미래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여건을 구

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교육부, 2021). “모든 학생

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목표로 하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주요 과제로

는 교육결손 회복, 맞춤형 지원, 교육여건 개선 등이 설정되었다. 교육부는 

이 정책에 코로나19로 인해 증폭된 학습결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

적 합의를 반영했으며, 이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설계

해 제시했다. 

그러나 교육회복을, 우리 교육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리는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학습결손과 교육에서의 격차 문제는 

해묵은 과제이며, 사회 전반적인 계층 간 격차와 갈등이 심화되면서 교육격

차1)의 한 형태인 교육 양극화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김경애·류방

I. 서론

II. 교육회복과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III. 기초학력 전담교사의 문해력 개별화 수업 성과와 보완점 

    : 전남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IV. 문해력 개별화 수업 전문성과 교사교육의 과제 



8	 국어교육학연구  제58집 제3호 | 2023년 9월

란·이성회·이승호·이희현·장명림 외, 2020).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은 문해

력을 비롯한 기초학력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 학습자들에게 더 큰 결손을 초

래했기(이경남, 2022) 때문에, 우리 교육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더라도 

학습결손에 따른 격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현시점

에서 교육회복의 목표를 “모든 학생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넘어 “보다 근

본적으로 교육결손이 진행되고 있는 개인과 집단의 기본 역량 강화”, 즉 “교

육약자들의 ‘교육력 강화’”에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박남기, 2022: 5). 이 

연구는 가정의 소득 차이, 사회·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해 팬데믹 기간에 학

습결손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겪은 학생들을 더 많이 지원해 교육격차를 줄

여 나가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교육회복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취한다. 

우리 사회의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교육의 출발선 평

등 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취학 전의 가정 배경과 교육 경험의 차이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 아이들이 학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작용한

다. “유아기 언어 능력과 학습 태도 점수가 가장 낮았던 초등학교 1학년 아

동이 평균 이하의 국어 능력을 갖출 확률은 53%, 수학의 경우 39%에 이른

다(윤민종, 2018)”는 연구 결과는, 공교육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학습에 어려

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교육

의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고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언어 및 학습

능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해지기 전,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다. 노원경·김경주·김성경·김태은·김

경령·윤선인 외(2021)에서는 3년에 걸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초등학교 1~2

학년 시기를 이러한 개입의 적기로 보고, 교육의 출발선 평등을 “모든 학생

이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시기를 거치면서 학습에 필요한 기초학습능력

(읽기, 쓰기, 셈하기 등)과 긍정적 심리·정서(유능감, 관계성, 자율성 등) 경험

1)		 교육격차는 “권력과 자원의 소유수준의 차이에 따른 교육기회와 결과의 차이와 그 정도

에 주목”하는 용어(김경애 외, 2020: 30)로서 상대적인 결핍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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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게 되는 상태”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인종, 신분, 성별에 관계 없

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교육 기회의 평

등,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하여 최종적인 학습 결과

에서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 결과의 평등, “학교나 교실 수준

에서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학습 기회, 과정, 결과에서의 평등을 의

미하는” 교수·학습에서의 평등이 포함된다(노원경 외, 2021: 83).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의 출발선 평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으며,2)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는 그 정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해력과 수해력이 뒤처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기초학력 전담교사의 현황과 역할을 문해력 지도를 중심으로 점검할 

것이다. 또한 기초학력 전담교사의 문해력 개별화 수업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교사교육의 과제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임시방편을 

넘어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교육회복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을 모

색하고자 한다. 

II. 교육회복과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교육회복을 위한 여러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

할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은 교사에 의해 수행되

며 교사의 전문성은 수업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이혜

2)		 “① 초등학교 입문기 시점의 진단 강화, ②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의 수업 내 협력 수업 실

시, ③ 정규 수업 중 풀 아웃 수업 지원, ④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또는 과밀학급 지원 교사 

지원, ⑤ 단기간 집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⑥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보충학습 지원, ⑦ 특

별한 요구가 있는 학생 지원, ⑧ 교수·학습 자료 및 프로그램 지원, ⑨ 초등학교 저학년 

담당 교사의 전문성 강화” 등이 구체적인 예이다(노원경 외, 2021: 42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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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0: 84 -85). 최근 여러 지역에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가 도입, 확대되

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 이 장에서는 학습부진을 겪고 있

는 학생에게 교육의 출발선에서부터 일찍 개입해 문해력과 수해력 부진이 

누적되는 것을 막고 학습결손과 격차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기초학력 전담교

사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도입의 배경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격차를 해

소해야 하는 과제를 인지하고 1997년 학습부진아 지원 대책 도입을 시작으

로 기초학력 보장법 도입(2021년)과 시행(2022년)에 이르기까지 기초학력 

정책을 추진해 왔다(민윤경·정미경·허주·권순형·고재천, 2020: 19 -20). 문

해력을 핵심 요소로 포함하는 기초학력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그래서 최근 기초학력 관련 정

책은 수업 내 지원, 학교 내 지원, 학교 밖 지원 등 3단계에 걸친 안전망을 구

축하고 있다. 1단계인 ‘수업 내 지원’은 수업 내에서 학습부진을 예방, 보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 시·도 교육청이 구축한 기초학력 진

단-보정시스템, 정규 수업 내 맞춤형 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교사제 도

입 등이 이와 관련이 있다. 현재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는 정규 수업 시간 내

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단계인 ‘학교 내 

지원’은 수업 내 지원만으로 학습부진을 해결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담

임교사, 상담교사, 특수교사, 보조강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학생별

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두드림학교’가 대표적인 제도이다. 

3단계인 ‘학교 밖 지원’은 학교와 교사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학습

부진 학생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며,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그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민윤경 외, 2020: 25 -26). 

그런데 기초학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나 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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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기초학력보장법에서는 기초학력을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하여 갖춰야 하는 읽기, 쓰기, 셈하기와 이와 관련된 교과의 최소 

성취수준을 충족하는 학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달리 기초학력을 “삶을 

영위하고 학습을 지속해 나가는 데 기반이 되는 학습력이며, 이를 위해 갖추

어야 할 문해력, 기초수리력, 자기인식 및 관계 능력(김태은·양정실·노원경·

이승미·오택근·이화진, 2019)”으로 넓게 규정하는 견해도 있다. “일상생활에

서 삶을 영위하고 학습을 지속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

는 문해력과 수리력의 최소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능력(박선화·이명애·오상

철·이영태·오택근·이경남, 2020)”이라는 중재안도 있으나 여기에는 자기인

식 및 관계 능력이 기초학력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맺는다는 고려가 빠져 있

다. 학습부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심리·정서적인 면이나 사회성과 밀접

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학습 외에도 심리·

정서적 성장을 지지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최소 성취기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기초학력 

지도 대상이나 방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초학력 보장법에는 이와 관련

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의 

범위를 20~50%로 매우 넓게 잡고 있어 20%가 교육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성취수준이냐는 비판(이찬승, 2019)이 제기되기도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초

등학교 3학년까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수준을 교육과정 목표의 50%, 캐나

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모든 학생이 달성해야 할 학력의 기준을 성취수준의 

70%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간 교육과정 목표의 차이를 고려하

더라도 ‘최소 성취기준’을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개별

적인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학생이 동기를 잃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

습에 임할 수 있게 하려면 평균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체계적으

로,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 이제는 기초학력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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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목표와 지도 대상, 방법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구축된 교육 시스템

이 성과를 내도록 하는 과제에 당면해 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교육회복

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학습결손을 더 크게 겪은 학생들이 학

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

추어야 한다. 교육소외 계층에 대해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축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육 선진국의 조

건이기도 하다.3) 

우리 교실(2학년)에는 ‘나’와 ‘다’도 구분을 못 하는 난독증이 의심되는 K가 있

었다. 달리기를 할 때, 그림을 그릴 때, 친구랑 딱지치기를 할 때 그렇게 반짝이

던 K는 수업 시간이 되면 선생님과 친구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다. …… 간절한 

마음으로 난독증 전문가를 찾아 매칭하고 학교 예산을 지원하였지만, K는 한 달

을 겨우 넘기고 포기했다. …… 그때부터였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아

이를 돕는 실제적인 과정이 충실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최영주, 2019: 140).

위의 교사는,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 연구학교 주무를 맡아서 학습부진4) 

학생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학교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다른 시·도까

지 사례 발표를 하러 다닐 정도로 성과를 거두었지만 결국 “아이를 돕는 실

3)		 30여 년 동안 가장 성공적인 교육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들이 사용한 전략을 연구해 온 마

크 터커는 자신의 저서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교육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9가지로 정리했

다. 그중 첫 번째가 취학 전 아동과 가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위기

에 처한 학생에게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Tucker, 2019/2022: 70 -83).

4)		 학습부진 학생들 중 많은 수가 읽기부진을 가지고 있으며, 공교육의 출발점에 선 아이들

은 더더욱 그렇다. 읽기에 있어서의 격차를 해결하는 것은 학습격차 해소의 열쇠가 된다. 

그래서 전국의 기초학력 전담교사 중에는 일부 수해력 전담교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

해력 지도를 맡고 있다. 이 연구에서 ‘학습부진’과 ‘읽기부진’이라는 용어를 엄밀히 구분

해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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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 과정이 충실”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이야기한다. 학생을 실

제로 지도하는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지원 시스

템을 만들어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K처럼 학습부진 문제를 안은 채 다음 학

년으로, 다음 학교급으로 올라가는 학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학

교 속의 문맹자들』을 도울 실질적인 해법을 탐색해 온 엄훈(2012)과 홍인재

(2017)를 비롯해 또래에 비해 문해력이 뒤처진 학생을 돕기 위해 고군분투

했으나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학습부진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는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무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규교사도 해

결하지 못한 학습부진 문제를 협력강사 또는 예비교사가 해결해 주기를 기

대하거나 학교 밖 전문가들에게 의존하는 시스템은 성공하기 어렵다.5)

학습부진 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 교사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강조되어 왔다(민윤경 외, 2020; 엄훈, 2017 등). 학습부

진 학생을 성공적으로 지도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1) 조기 개입, 

(2)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지도, (3) 가정의 관심과 지원, (4) 교사와 학생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5) 학습에 대한 아동 개인의 태도와 성격, (6) 교사의 전

문성과 관련기관의 지원, (7) 교사와 아동의 1:1 지도, 수업에 집중할 수 있

는 별도의 공간(김현주·이형빈·이준희, 2017)을 꼽을 수 있다. 전문성을 갖

춘 교사의 1:1 개별화 지도가 교육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여 개인의 필요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때 더 많은 아동이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수

준과 특성에 맞는 자료로 학습할 기회를 얻는 차별화된 교수·학습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출발선에 놓인 학생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라는 주장(Perry, Donohue, & Weinstein, 2007; 노원경 외, 2021: 39 재인용)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국내 최초로 기초학력 전담교사

5)		 같은 맥락에서, 영국의 경우에는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한 교

원이 취약한 지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이경남, 2022: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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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도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을 전혀 따라갈 수 

없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 “개별화된 최적의 교육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전담교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홍윤비, 2020). 

2023년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학습결

손 보충을 위해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초등 

교원 정원의 증원과 기초학력 전담교사 정원을 별도로 배정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이러한 사실은, 실현 가능성과는 별도로 기초학력 전담교

사의 필요성과 성과를 방증한다.

2. 지역별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 현황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는 2020년 전라남도교육청이 문해력 전담교사 34

명, 수해력 전담교사 6명, 총 40명의 기초학력 전담교사(이하 전담교사)를 

선발, 운영하면서 처음 시행되었다. 이후 전남은 전담교사를 2021년 48명, 

2022년에는 50명으로 점차 확대해 왔다. 2021년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경상

북도교육청,6) 울산시교육청7)도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도입했고, 2022년에

는 강원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충청남도교

육청 등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인사의 기준이나 수업 모델, 담당 업무는 

지역마다 다양하며, 정규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를 전담교사로 배치하거나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채용하는 지역도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의 시행 현황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8)

6)		 경북은 ‘두레교사제’라는 제도를 두어 정규 수업 시간에 기초학력 전담교사와 협력수업 

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7)		 울산의 기초학력전담교사제는 ‘채움교사제’로 명명된다.

8)		 전남은 2020년과 2021년에, 충북은 2021년에, 경북은 2022년 3월에 전담교사제 운영과 

관련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행했다. 울산은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이후인 작년의 운영 실태 및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를 찾을 수 없

어 2021년과 2022년에 발행된 보고서를 자료로 현황을 분석하였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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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21년 전국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시행 현황 비교(신은희·김수미·류영주·정다연, 2021에서 

발췌·재구성)

전남 충북 경북 울산

인원 48명 40명 57명 10명

인사 

기준
정규 교사

정규 교사

(신규 불가)

정규 교사

(5년 이상)

정규 교사

(5년 이상)

대상 초 1-2학년 초 1-3학년 초 1-2학년 초 1-2학년

영역 문해력, 수해력 별도 읽기, 수학 부진 국어, 수학 교과 국어, 수학 교과

학생 

선정

진단도구 및 관찰

(성취도 20% 미만)

진단도구 및 관찰

(성취도 20% 미만)

배움이 느리거나 

학습격차 심한 학생

수업 

모델

개별지도 우선, 

협력수업 또는 

방과후

1학기: 개별지도 

협력수업 및 방과후

2학기: 연수 이수 여부 

따라 시간 차등 운영

담임과 협력수업, 

개별지도
개별지도

전담 

선정

1)문해력, 수해력 

연수

2)학교 협의

1) �읽따 기본/전문가 

과정

2) �기초실행, 관련 연수

3) �저학년 담임, 학교 

협의

교직원협의회9)
1) 읽따10) 연수

2) �학교 협의(수해력, 

평가 연수)

업무
학생 지도 중심 (부장 

지양), 교사연수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관련 업무

기초학력 업무, 

학교장 부여 업무

학생 지도, 

교내 연수 등

충북, 경북, 울산은 2021년 전담교사제를 도입하면서 ‘처방에서 예방으

로의 정책기조 변화’, ‘기초학력 책임교육 실현 필요성 증대’, ‘학습부진 학생 

조기 발견 및 개별 맞춤형 지원 방안 필요’, ‘코로나19로 등교·원격 수업 병

행에 따른 학습격차 우려’ 등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기초학력(학습) 

보장, 격차 해소,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사 전문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9)		 2022년에는 경북에서도 기초학력 역량 강화 연수 이수 여부를 전담교사 지원 기준으로 

제시하였다(김경호·권광배·박호규·안수민·유진호·이수민 외, 2022: 32).

10)	 ‘읽기 따라잡기’의 준말이며, 전남의 경우에도 문해력 연수의 심화과정에 읽따 연수가 포

함되어 있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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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밝혔다(강에스더·이병곤·신왕식·백지아·김정은, 2021: 55). 또 전남과 충

북, 울산은 전담교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희망자가 많을 경우, 전문성 신장

을 위한 연수를 이수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전남과 울산은 전담교사

의 수해력과 문해력 지도를 지원하는 연수를 진행하며 충북은 문해력 관련 

연수만 진행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문해력과 관련해서 읽기 따라잡기 연수

가 대표적인 연수로 인식되고 있다.11) 2023년 현재 전남은 50명, 충북은 75

명, 경북은 57명, 울산은 10명의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

을 지도하고 있다. 

2022년부터 제도를 도입한 강원도는 정규교사 중에서 전담교사를 

선정하며, 올해는 24명이 “문해력·수리력 고위험군 학생”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강원도교육청 교육과정과, 2023). 광주는 2022년에 동·서부교육지

원청 내에 설치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8명(동부 3명, 서부 5명)의 전담

교사가 초등학교 1~2학년 기초학력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순회 개별화 

지도를 담당했다. 올해는 전담교사를 68명으로 대폭 확대했고 현 교육감 임

기 내에 전체 초등학교에 각각 1명의 전담교사를 배치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충남의 전담교사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되어 신청 학교를 순회하며 학

생을 지도하고, 올해 14개 교육지원청에 30명의 전담교사가 배치된다. 이들 

지역은 모두 정규교사만 전담교사로 배치하고 있다. 

대구는 2022년 ‘기초학력 채움교사’라는 이름으로 특별교육을 이수한 

정규교사를 초등학교 10개교에 각 1명 배치했으나 『2023. 초등 기초·기본

학력 향상 지원 계획』에는 전담교사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 다만 기초

학력 연구학교와 기초학력 향상 선도학교, 초등 문해력 돋움학교 등을 통해 

학교 단위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초등 교사

11)	 세 지역 모두에서 읽기 따라잡기 연수(전남과 충북은 90시간, 울산은 60시간)가 운영되는

데 이 연수에 전담교사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지역 외에 세종에서도 읽기 따라잡

기 연수(60시간)가 진행된다. 전남과 충북, 울산, 세종에서 진행되고 있는 읽기 따라잡기 

연수의 세부 내용은 심영택·박지희·김정은·박도현·백지아(2023)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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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해력 지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초등 문해력 향상 교사연구회’를 운

영하고 있다. 한편 경남은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초·중

학교에서 올해 457명이 담임교사와 협력해 개별 수업을 지원하거나 방과 후

에 학습을 지원한다. 2022년 초등학교에 전담교사를 70명 배치했으나 올해

는 학교별로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지정해 운영하면서 교육청의 운영 계획

에 전담교사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상태이다. 대신 초등뿐 아니라 중등

까지 폭넓게 전담 강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 전라북도교육청은 2022년까지 ‘두리교사제’를 운영해 왔다. 두

리교사는 1수업 2교사제 운영을 위해 만든 명칭으로, 정규교사 중 희망하

는 학교에 배치되어 주로 2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협력 수업을 진행하고 

1~2학년 아이들의 초기 문해력 개별화 수업을 지원했다. 협력교사제에 기

초학력 전담교사제를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2023년에는 정규교사와 기

간제교사로 이루어진 기초학력 협력교사를 교실에 배치해 1교실 2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습상담사 2

명과 파견교사 8명(문해력 6명, 수해력 2명)이 학습부진 학생을 전담해 지원

하도록 하고 있다. 전담교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정규교사인 파

견교사가 사실상 전담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찾아가는 한

글, 수해력 지도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파견교사가 관내 학교를 순회하면서 

수업 중 별도의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지도하거나 방과후에 지도하는 방식으

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18	 국어교육학연구  제58집 제3호 | 2023년 9월

III. 기초학력 전담교사의 문해력 개별화 수업 성과와 

보완점: 전남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12)

공교육에 진입하는 학생들에게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최

초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도입한 전남의 사례는, 2021년 교육 분야 정

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이후 이 제도가 전국적으

로 확산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제도의 도입 배경과 1, 2차년도의 운영 결과

를 상세하게 담은 보고서가 발간되어 있고 1년 늦게 같은 제도를 도입한 충

북과 울산 등이 전남의 사례를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전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의 성과와 보완점을 분석하였다.

전남의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는 초등 1~2학년 문자 미해득, 기초 수해력 

부진 학생에 대해 전담교사가 1:1 개별화 지도를 통해 기초학력 향상을 지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진 정도가 심한 학생의 경우 일반적인 교육과

정과 교실 수업만으로는 학습격차를 따라잡기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토대로, 

정규교사가 정규 수업 시간에 별도 공간에서 1:1로 문해력과 수해력 부진 학

생을 지도하는 풀 아웃(pull out)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뉴질랜드, 미국 등 

영어권 국가들에서 읽기 부진 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조기 개입 프로그램으

로 꼽히는 리딩 리커버리(Reading Recovery)의 철학과 운영 원칙을 참고한 

것이다. 

전남에서는 제도를 도입한 첫해 40명의 전담교사가 2020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230명(교사 1인당 6~8명)을 지도해 78.8%(181명)를 기준 점

수에 도달시켰다.13) 이어 2021년에는 48명의 교사가 324명(1학기에는 교사 1

12)	 전남의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현황은 강에스더 외(2021), 김은희·김정은·김혜원·백지아

(2021), 홍윤비(2020)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13)	 2020년에는 문해력 지도의 경우, 표준화 검사 결과 학생이 취득한 원점수를 만점 대비 %로 

환산했을 때 50%에 도달했는지를 개별화 수업 종료와 교실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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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3~6명, 2학기에는 3~10명)14)을 지도해 73.5%(238명)를 기준 점수에 도

달시켰다. 2022년부터는 인원을 50명으로 늘렸고 올해도 같은 수의 교사가 

전담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문해력 전담교사와 수해력 전담교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문해력 전담교사가 압도적으로 많다. 2020년에는 전담교사 40명 중 

34명, 2021년에는 48명 중 37명이 문해력 전담교사였다.

전담교사들은, 협력교사제에서처럼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과 수

업에서 담임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의 핵심 

요소인 문해력과 수해력이 부진한 학생을 별도의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지도

한다. 담임교사의 개별화 책임 지도를 원칙으로 하되 1:1 개별 지도가 어려

운 경우에 지원하고, 전담교사가 개별 지도 및 학습 과정을 기록해서 공유하

는 등 반드시 담임교사와 협력해서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담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집중 연수 개설과 연수 이수를 의무화하였으며, 관내 학

교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교사가 여러 학교를 순회하며 개별화 

수업을 수행하고 있다(강에스더 외, 2021: 45). 시행 첫해에는 문해력 교육 관

련 연수를 이수한 교사들을 우선 선발하고 미연수 교사들은 연내에 관련 연

수를 이수하도록 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전담교사들이 전문성 신장을 위

해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은 연수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에 참여했다.

〈표 2〉 2021. 전남 기초학력 전담교사 연수 과정(강에스더 외, 2021: 51) 

구분 기본과정 심화과정

문해력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직무연수(18시간)

•�티처빌 연수원(원격/15시간) 

‘기초학력 높이는-모두 깨치는 한글’

•�중앙교육연수원(원격/15시간) 

‘선생님이랑 찬찬히 배우는 한글공부’

•�읽기 따라잡기 기본 및 전문가과정 

연수(90시간)

•�모두 깨치는 한글(10시간/집합)

로 삼았다(홍윤비, 2020: 23).

14)	 2학기에 학생 수가 많은 것은 1학기에 개별화 수업을 종료하지 못한 학생들이 포함되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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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전담교사의 지도 대상 학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학기 초(3월)에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담임교사가 먼저 한글 또박

또박 프로그램15)으로 진단한 후 ‘한글 미해득’ 또는 ‘보충’에 해당되는 학생

에 대하여 전담교사가 표준화된 진단 도구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른 검사 결과가 최하위 수준(초기 문해력 진단검사 결과 구

분점수 평균 1~2.0 이하 해당)인 학생을 지도 대상으로 선정한다. 2학기에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담임교사가 한글 또박또박 프로그램으로 진단한 후, 

‘한글 미해득’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 전담교사가 표준화된 진단 도구를 이

용하여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그런 다음 검사 결과가 최하위 수준(초기 문해

력 진단검사 결과 구분점수 평균 1~2.0 이하 해당)인 학생을 지도 대상으로 선

정한다. 지도 대상 학생이 많은 경우 최하위 수준의 학생부터 순서를 정하여 

1:1 맞춤형으로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담교사는 학습부진 학생을 성공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출 

것을 요구받는다. 문해력 개별화 수업을 위한 지도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해력 전담교사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2020

년에 전남의 문해력 전담교사들은 균형적 접근법을 지향하는 읽기 따라잡기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활용했으나 『찬찬한글』과 『모두 깨치는 한글』 교재를 

중심으로 한 발음중심접근법을 병행한 경우도 많았다. 특히 읽기 따라잡기 

프로그램에 앞서 발음중심접근법을 활용한 교사들은, 한글 자모에 대한 기

초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읽기와 쓰기를 시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16)

15)	 교사가 학생과 1:1 개별 활동으로 학생의 한글 해득 수준을 진단할 수 있게 설계된 웹 기

반 프로그램이다. 5분 내외로 진단이 가능하고 진단 결과에 맞는 보충학습도 제공하기 때

문에 초등학교 1~2학년 지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6)	 충북의 경우, 2021년을 기준으로 전담교사들 대부분이 읽기 따라잡기 수업 패턴을 기준

으로 삼고 교사와 학생 상황에 맞게 수정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음중심접근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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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문해력 지도 방법 활용 순(홍윤비, 2020: 9)

순 프로그램(교재) 내용 학생수(%)

1 읽기 따라잡기 균형적 접근 71(47%)

2 찬찬한글+읽기 따라잡기 발음중심 → 균형적 접근 40(27%)

3 모두 깨치는 한글+읽기 따라잡기 발음중심 → 균형적 접근 19(13%)

4 모두 깨치는 한글 발음중심 14(9%)

5 찬찬한글+모두 깨치는 한글 발음중심 4(3%)

4 교과서 지문 절충식 2(1%)

총계 150명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의 효과로는 지도 대상 학생들의 문해력과 수

해력 역량이 길러졌고 태도적인 면에서 학습 동기와 자신감을 찾은 것이 꼽

힌다.17) 기초적인 학습 능력이 길러짐과 동시에 긍정적인 심리·정서 경험이 

제공되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수업 시간에 책을 읽으라고 해도 굼

벵이처럼 힘없이 더듬거리며 읽던 ○○이 힘있게 편지를 읽는 모습을 보고 

저도 놀라고 옆에 있던 할머니께서도 놀라셨다(홍윤비, 2020: 18).”라는 후기

에 담긴 변화는 읽기 따라잡기 교사들의 수업 사례에서도 흔히 등장한다. 전

담교사의 진정한 의의는 학습적인 면보다는 1:1 개별화 수업 과정에서 학생

의 심리·정서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개별화 

수업이 종료된 후 다시 교실에 돌아간 아이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려면 자존감과 학습 효능감 같은 정서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의 성장과 관련해서는 학습부진을 겪고 있는 학생들

에게 문해력과 수해력을 지도하는 교사의 역량이 강화되었고, 배움의 주체

활용할 때는 『찬찬한글』, 『읽기 자신감』 교재를 주로 사용했고, 그림책, 한글카드, 말놀이 

동시, 『손바닥 그림책』 등을 다양하게 수업에 적용했다(신은희 외, 2021).

17)	 이는 충북의 운영 성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신은희 외, 2021: 74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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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생임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교사 연구자로서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

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동체 전체로 보면 기초학력에 대한 인식

이 확대된 점이 성과로 평가된다(홍윤비, 2020). 

한편 아래 인용문처럼 제도 도입 첫해에 전담교사들은 개별 학생에 맞

는 지도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했다. 또한 제도 운영 후에 이루어진 면담 결과를 

보면, 전담교사뿐 아니라 담임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전담교사로 참여한 교사들이 학습부진 학생 지도에 관한 전문성 신장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년차 기초학력 전담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해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하고 있지

만, 아이의 특성에 맞는 지도법을 찾아야 하는 숙제는 항상 고민이고 과제인 것 

같다. 현재 아이의 특성과 한글 해득 수준을 파악하여 아이에게 맞는 지도법을 

찾아내야 한다.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A교

사의 수기 중에서. 홍윤비, 2020: 89).

기초학력 전담교사제의 의의는 출발선에서 조기 개입하는 것이 학

습격차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준 점, 일과시간 내 풀 

아웃 형식의 1:1 개별화 수업의 사례를 만들고 이러한 방식의 문해력 수

업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문해력 개

별화 수업 실행과 연수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될 수 있고, 전문성

을 갖춘 교사의 개별화 수업이 부진이 심각한 학생의 문해력 향상에 실질

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전남에서 2021년의 기초학력 전

담교사제 운영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전담교사 활동이 학생들

의 기초학력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

해 응답자의 96.8%가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이 된다’ 70.8%, ‘도움이 된다’ 

26%)고 답했을 정도로 이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강에스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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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8).18)

그러나 여전히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들도 있다. 전담교사와의 수업이 

종료된 후 학급으로 돌아간 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제도가 필요하다는 점, 

기초학력 전담교사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 학생 수 감축과 

담임교사 업무 경감을 통한 교실 수업 개선이 병행될 때 제도의 실효성이 높

아질 수 있다는 점이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로 꼽혔다(강에스더 

외, 2021).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교원과 전담교사를 

대상으로 한 면담을 통해서는 제도 적용 학년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학습 활동

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특수교사처럼 전담교사를 따로 선발해

야 전문성이 생기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충북에서는 제도 시행 첫해에 법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자

체가 불안정한 것, 기초학력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

는 데 내몰려 기초학력과 관련한 현장의 역량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는 

것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대상 학생의 선정과 지원 종료 여부의 판단 기

준, 지도 교과의 수, 담임교사와 전담교사의 소통 및 협력 방안, 1:1 개별화 

수업의 환경 조성, 전담교사의 역량 강화 등이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꼽힌다(신은희 외, 2021: 164 -165).

IV. 문해력 개별화 수업 전문성과 교사교육의 과제 

지금까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문해력 개별화 

18)	 충북과 경북의 전담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도 제도 도입의 성과에 대해 긍정

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 운영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훨씬 더 많

았다(김경호 외, 2022; 신은희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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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중심으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의 성과와 보완점을 살펴보았다. 전남

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성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육 소외와 격차 

문제 해소라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회복을 위해서는 문해력을 비롯한 기

초학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지도 학생을 조기에 선별해 지도를 시

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교육의 출발점에서 문해력 격차를 체계적으로 해

소하기 위해서는 또래 평균보다 문해력이 뒤처지는 아이들의 지도를 담당하

는 교사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읽기 부진의 양상이나 원인은 매우 다

양하기 때문에 한 학생에게 효과적이었던 지도 방법이 다른 학생에게는 그

렇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문해력 개별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

생의 발달 양상과 읽기 수준의 변화를 진단하고 자신의 지도가 적합했는지 

성찰하면서 개별 학생에게 최적의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어야 한다(엄훈·염

은열·김미혜·박지희·진영준, 2022: 112 -117). 또한 학생의 수준과 특성에 맞

는 지도 방법을 찾지 못해 교수자가 실패를 거듭하는 동안 학생에게 학습과 

심리·정서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경험이 누적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일반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읽기와 쓰기를 지도하는 방법으로는 또래와 

비교해 최하위 수준의 문해력을 보이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패의 경험을 최소화하면서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면 교사

는 초기 문해력(early literacy) 지도의 내용과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

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담교사로서 개별화 수업을 담당했던 교사들은, 

연수와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전문성을 기르고자 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래보다 문해력이 뒤처지는 학생이 빠르게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게 

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현재 정규교사가 부진 학

생 지도를 전담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정규직 강사가 방과

후에 문해력 개별화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전담교사와는 달리 이들

에게는 문해력 지도와 관련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연수 기회가 충분히 주

어지지 않아 강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수업의 질이 달라지는 문제를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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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19) 교·사대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들에게 멘토링 

방식으로 기초학력 관련 프로그램을 맡기는 것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민윤경 외(2020)에 따르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직 경력 

및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도 경력이 많을수록 교사 전문성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실행 정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학습부진 학생을 실제로 지도해 본 경험이 많을수록 전문성이 향상된다는 

것인데, 전문적인 연수도 없이 예비교사나 강사에게 경력 교사에게도 어려

운 학습부진 학생의 문해력 개별화 수업을 맡기는 것이 교육회복이라는 과

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는 없다. 지역의 여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그

들에게 학습부진 학생 지도를 맡겨야 한다면 개별 학생에게 적합한 방법으

로 문해력 개별화 수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도 방법을 습득할 교

육 및 연수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더 많은 

문해력 개별화 수업이 학습지 풀이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한글 지도에서 벗

어나 개별 학생에 대한 진단과 이해에 기반한 수업 실천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교사교육과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대학교의 국

어교육 관련 교육과정에서 문해력 학습에 있어 더 큰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

생들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도 방법을 보다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20) 최근 문해력을 중심으로 기초학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학습

19)	 경북과 전남, 충북의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 보고서를 살펴보면 전담교사가 이수해야 

하는 연수가 가장 적었던 경북에서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담교사 

스스로 학습부진 학생 지도에 대한 효능감을 갖는 것이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북의 전담교사들이 두레교사제 개선 사항을 묻는 설문 문

항에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워드 클라우드에서도 ‘연수’가 ‘교재’와 더불어 가장 크

게 표시되었다(김경호 외, 2022: 66).

20)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에도 문해력 부진 학생의 지도에 관한 교육과정이 필요

하지만, 이 연구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개별화 수업 전문성을 중심으로 논의

를 전개했기 때문에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은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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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 학생 지도에 관한 교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도 커졌지만, 현재 교

육대학교의 교육과정에 이와 관련한 교과목이 별도로 개설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다. 초등 예비교사들의 경우 자신이 속한 심화전공을 제외하고는 각 교

과별로 꼭 필요한 교과목만 이수하기 때문에 ‘학습부진 학생’ 대상의 ‘문해

력 교육’에 초점을 맞춘 이론 교과목이 있다고 해도 수강하기 쉽지 않고 실

습을 통해 전문성을 기르기도 어렵다.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의 특성상 교원

자격검정령에 명시되어 있는 교직 과목과 교양 과목, 전공필수 과목이 조밀

하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과목을 더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향후 관

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염

은열·권성룡·김미혜, 2023).

임용 후에 전담교사를 희망하는 교사들만 추가적인 재교육 또는 연수를 

받게 하는 현재의 방식을 보완해 대학원 수준의 재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대

안이 된다. 대학원 수준의 재교육이 확대된다면 현장 교사들이 문해력 부진 

학생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을 기르기 위해 민간 연수에 의존

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초등학교 1~2학년 문해력 부진 학생을 대상으

로 문해력 개별화 수업을 실행하는 교사의 전문성은 대학원 수준에서의 재

교육을 통해서 더 안정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2020년부터 정책적으로 도입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융

합교육 전공을 모델로 삼아21) 교육대학원의 석사과정을 통해 문해력 개별화 

수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교사를 단기간에 필요한 수만큼 양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기초학력 문제를 전담교사에게 일임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검토

해 보아야 한다. 문해력의 부진이 심각한 학생일수록 복합적인 원인을 안고 

21)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 38개 교육대학원과 인공지능 융합교육 연합체를 구성하고 

2020년부터 5년간 매년 1천 명 내외의 현직 교사를 선발해 교육대학원의 인공지능 융합

교육 석사과정을 통해 재교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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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을 지도하는 데는 담임교사와 전담

교사, 때로는 상담교사까지 여러 교사들의 협업이 필요하다. 전담교사가 문

해력 개별화 수업을 담당하더라도 학급 내에서 중재가 필요한 학생을 발견

하는 것은 초등학교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담임교사의 몫이다. 이들 학생을 

개별화 수업 밖에서 지원하는 것 역시 담임교사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학생

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담교사와 담임교사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공교육이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는 국어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가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에 맞게 문해력 수업

을 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

어과 교수·학습과 평가 전반에 걸쳐 학습자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해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교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에, 심각한 수준의 부진을 보이는 학

생을 비롯해 문해력의 수준과 학습 속도 및 태도가 다양한 학습자를 고려하

는 문해력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필

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초등학교 교실에서 국어 수업을 담당하는 담임교

사의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이해와 지도 역량을 높일 수 있고 저연차 교사들

이 학습부진 학생을 가르치면서 겪는 어려움도 줄일 수 있다. 나아가 전담교

사와 담임교사의 협력 강화에 따른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교육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유아기부터 이를 막기 위한 지

원을 시작한다면 교육의 출발선 평등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더 실질적인 효

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장에서 학습부진 학생을 지도해 본 교사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누적된 격차에 대해 우려한다(이승미, 2023: 117). 유아기부터 가

정 배경과 문해 환경, 교육 경험의 차이로 인해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드러

나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취학 전 아이를 위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문해력에 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을 확대하고 누

리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

는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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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명제는 교육회복이라고 

하는 어려운 과제 앞에서 그야말로 참이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인 문해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

며, 전담교사들은 최하위 수준 학생들을 책무감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다. 전

담교사제는 이제 막 출발선을 벗어나고 있다. 전담교사들의 문해력 개별화 

수업 전문성을 지원하고 존중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때 보다 근본적인 의미

에서의 교육회복이 가능해질 것이다. 나아가 국어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를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교육과정에서 학습부진 학생의 문해력 신장을 지원

할 수 있는 전문성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23.07.31. 투고되었으며, 2023.08.13. 심사가 시작되어 2023.09.15. 심사가 

종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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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육회복을 위한 기초학력 전담교사의 역할과 

교사교육의 과제
— 문해력 개별화 수업 전문성을 중심으로

김미혜

2021년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증폭된 학습결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회

복을 위해서는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

를 이행해야 한다.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입된 제도이다.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는 2020년 전라남도교육청이 문해력 전담교사와 

수해력 전담교사를 선발해 운영하면서 처음 시행되었고, 이후 충청북도교육

청, 경상북도교육청, 울산시교육청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 제도는 학습부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개입하는 것이 학습격차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문해력 부진을 해결하는 데는 일반적

인 수업 시간 내 풀 아웃 방식으로 1:1 개별화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

성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담교사들은 문해력 개별화 수업 전

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교사 연수와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전문성이 향상되었다. 

이 제도의 정착과 교육회복을 위해서는 교사교육 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1) 문해력 개별화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

다. 기존의 교사 연수 외에 대학원 수준에서의 재교육을 통해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 (2) 장기적으로는 교육대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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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 기초학력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덧붙여 (3) 초등학

교 입학 전에 발생하는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핵심어  교육회복, 기초학력, 문해력, 기초학력전담교사, 교사 전문성, 교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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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le of Teachers Dedicated to Basic Academic 
Ability for Education Recovery and The Tasks of 

Teacher Education
— Focusing on Individualized Literacy Teaching Professionalism

Kim Mihye

In 2021,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the “Compre-

hensive Plan for Education Recovery” to address the problem of learning 

deficits amplified by COVID-19. To truly recover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fulfill the national responsibility to guarantee basic academic ability 

and bridge the educational gap. A system of teachers dedicated to basic 

academic ability was introduced to solve these problems.

The system of teachers dedicated to basic academic ability was first 

implemented in 2020 when the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select-

ed and managed dedicated teachers for literacy and math skills, and later 

expanded to the Chungcheongbuk-do, Gyeongsangbuk-do, and Ulsan 

City Offices of Education. This system showed that early detection and 

intervention for underachievers is effective in preventing and minimizing 

learning gap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fessionalism of 

teachers in charge of individualized classes in a pull-out method during 

general class time is vital for improving literacy skills. Dedicated teachers 

strove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individualized literacy classes, 

and professionalism was improved through teacher training and teacher 

learning community activities.

To establish this system and restore education, some points must be 

considered in terms of teacher education. (1) The expertise of teachers in 

charge of individualized literacy classes should be secure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teacher training, it is possible to support professional devel-

opment through re-education in graduate school. (2) In the long run,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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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to include basic academic skills in the training and retraining 

process for Korean language teachers. In addition, (3)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reduce the learning gap that occurs before entering elemen-

tary school.

keywords  Educational Recovery, Basic Academic Ability, Literacy, Teacher Dedicated 

to Basic Academic Ability, Teacher Professionalism, Teacher Education


